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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십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4개월 동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흡연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전자담배를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십대들의 니코틴 중독 방지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즉,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이 탄압은 전자담배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1,300여 곳의 소매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5

개 대형업체들이 어떻게 전자담배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제공, 그리고 전자담배 산업 선두업체인 Juul 본사로부터의 기록 및 자료 수집을 포

함했다. 또한 식품의약국은 편의점에서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 판매를 금지하고, 온라

인 판매 시 연령 검증을 요구하는 등 중압적인 규제를 부과했다. 비록 이 규제들이 아직 

제안 단계에 있지만, 이미 많은 생산자들은 전자담배 시장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이전 포스트에서 이 규제들이 그들이 애초에 도우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식품의약국이 실제로 십

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전자담배 시장에 더 많은 감독과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최근 식품의약국의 움직임 

훨씬 이전에도 시장이 규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2014년에는 40개 주가 미성

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식품의약국은 2016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전자담

배 판매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왔다. 이는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



시한다. 심지어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률은 정부 규제 전이 훨씬 더 낮았다. 

 

또 다른 전염병으로 취급 받는 비만을 완화하려는 식품의약국의 노력도 부진했다. 2004

년부터 조금 더 상세한 영양 표시를 요구하고 저칼로리 식품의 우수성을 광고하며 비만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2004년 이후로 비만율이 상당히 증가

했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 표시에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최근 실패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규제력이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전염병은 우려의 

원인이지만 우리가 규제를 치료제라고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그 치료제를 관장하

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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